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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터 히스토리 
이반 호예서는 AVERTfAIDS Education & Research Tr顷）라논 에이즈 

호2유 및 연구단체에■서 모은 세계 각국의 에이즈 예방 포스터悬 살펴 보기로 한 

다. 지난 호까지 소가i헀뎐 해와광고들에 비해 어쩌면 소빅한 珏현이기는 층f지 

만 우리는 이 포스터들을 보편서 헤이츠 퇴치誉 위한 세계 여러나라의 노텍이 

단면을 엿昌 수 있을 것이다. 아울러 나랴1켩 에이즈 감염률, 에이즈에 대한 인 

식의 정도에 따라 어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雲보 표현전략 

의 힌巨를 얻을 수토 있겠다.

위 2개의 포스터（还스테丄 ）는 영국에서 제작된 첫 번째 에이 

즈 예방 포스터이다 주사바늘이나 피하주사기를 돌려쓰면 에이 

즈를 확산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으로서, HTLV니H 가 

AIDS 발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임을 증명한 후 만들어졌다는 

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매우 흥미롭다.

1986년에 HTVLTI 는 HIV（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）로 판 

명되었다

최두헌 *프리랜서카피라이터

（포스터②）의 첫 번째 포스터는 미국 에이즈 포스터의 초기 

사례이고, 두 번째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의 첫 캠페인 

으로써 "편견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"이라는 메시자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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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고 있다. 둘다누가에이즈에 걸릴 위험에 있는지를 알려준다.

1996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세 번째 포스터는 "에이즈는 모 

든 사람들의 문제임을 주지 시키고 있다. 1991년까지 영국은 에 

이즈로 인해 한 달에 400명이 사망하고 25만 명이 에이즈 보균 

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을 볼 때 시대적으로 매우 흥미롭다 

할 수 있다. 이 수치는 1986년 영국 국립 건강연구소에 의해 측 

정된 것인데, 실제로 이 수치만큼이나 높은 에이즈 발병률을 보 

였다고 한다.

네 번째 그림은 1986년 영국 정부에서 "에이즈를 치료하지 

말자라는 슬로건을 건 포스터와 리플렛 이미지이다. 이것은 "무 

관심으로부터 죽지 말자'라는 주제로 그 다음 해 바뀌었다. 이 포 

스터는 그 두 캠페인 사이의 것이라 볼 수 있으며, 묘비명에 에이 

즈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이미지를 비주얼로 사용하고 있다.

두 번째 포스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. "이것들 중 어느 

것도 당신에게 에이즈를 옮겨주지 않습니다" 라는 카피와 함께 

변기 시트 모기, 컵 수영장 풀의 사진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

것들이 에이즈 전염의 매개체 아님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

198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（포스터③너）은 "나는 에이즈 감 

염인이예요, 나를 안아주세요 라는 포스터는 에이즈 포스터 중 

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.

이 포스터는 HIV/AIDS 차별에 대항하는 큰 상징이 되었다. 

1985년 AIDS에 감염되어 학교로부터 차별 받은 13세 어린이의 

실제 사례를 소재로 한 이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AIDS에 대 

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 어린이가 그린 것 

같이 표현한 이 작품은 그 후 많은 포스터와 캠페인에 영향을 주 

었다.

단순한 메시지 전달佃85~1988）

1985~1988년 경에 만들어진 포스터들（포스터③）은 에이 

즈가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. 

이 시대에는 AIDS/HIV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, 이러한 

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려 했다.

또한 이때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,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인 

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포스터들이 

많이 제작되었다.

이 시기의 포스터들을 보면 표현기법상 좀더 세련되어졌으 

며, 단순한 정보전달형이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

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’

흑인사회의 에이즈에 대한문제포스터由너）, 모든 에이즈 감 

염인은 죄가 없다"（포스E宙2）를 비롯하여 "여자들은 에이즈에 

걸리지 않는다. 그저 죽을 뿐이다”（포스터窈4） 등이 그 예이다.

（포스터（3H）은 1991년 미국 AIDS단체의 아티스트 Gra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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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ury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. 그는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

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포스터 제작을 의도했다. HIV에 

감염된 수많은 사람과 AIDS로 죽어가는 뉴욕사람들을 보면서 

Grand Fury는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의견과 시선을 사로잡는, 

때로는 과감한표현기법을 시도했다. 0| 포스터에 쓰여진 글귀는 

"HIV 양성반응을 보인 65%의 여성은 AIDS라는 정의에 맞지 않 

는 만성적인 감염으로 죽어간다.” 라고 적혀있다. 그것을 알지 못 

하면서 여성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 관리도 받지 못한다. 

CDC는 에이즈에 관한 정의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1987년부터 1997년까지 포스터들（포스터⑤）은 주로 안전 

한 섹스와 이를 위한 콘돔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주 

로 담고 있다. HIV의 감염경로는 무엇이며, 어떤 사람들이 에이 

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에이즈 감염을 막을 

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.

A 포스터⑥

A 포스테3）

근래 포스터들（포스터⑥）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

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감 등을 표현하고 있다. 예를 들어 

출산 전의 산모, 차별 그리고 기본적인 HIV가 확산 되어가는 과 

정 그리고 소수를 위한 복지 등을 다루고 있다.

HIV 감염률이 매우 높은 남아공화국에서 만들어진 포스터（ 

둘째 줄 두 번째）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1980년도 영국의 HIV 캠 

페인에서 쓰였던 것과 같이 HIV/에이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

끔 디자인된 포스터가 있는가 하면, 둘째 줄 네 번째처럼 건강선 

택을 위해 HIV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형 포스터도 있다. 영국의 

포스터（첫 번째 줄 네 번째는 "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무지에서 

비롯된다，，는 헤드라인성 포스터로 주목을 끌고 있다. 이 포스터 

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AVERT가 공동제 

작한 포스터이다. "HIV-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 

했어요”라는 카피와 함께 흑인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

HIV에 노출 위험율이 특히 높은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관심과 

어느 누구도 HIV로부터 안심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있다.

지난 호에서 소개했던 해외광고들에 비해 어쩌면 소박한 표 

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상의 포스터들을 보면서 에이즈 퇴치 

를 위한 각국의 노력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. 동시에 에이즈 감 

염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, 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

사회적 이슈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사회 

적 편견과 몰이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시각들은 우리에게 많은 

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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